
20년도 상반기 N개의방과후프로젝트 〈우물밖디자인〉 6.25.~8.1. 

의미를 찾아서,

한 문장 레터링



우물밖디자인 네 명의 노리에게 물었어요. 그리고 그때 왜 불편함을 느꼈는지 글을 쓰며 돌아봤어요. 

나를 불편하게 하는 일이 '환경, 역사, 사회 등' 큰 주제일 수도 있지만 '나'에서 비롯한 고민일 수도 

있어요. 꾹 눌러뒀던 내 생각을 10차시 동안 익힌 타이포그래피(typography)로 레터링 해봐요. 

남과 나에게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한 문장으로요. 미뤄둔 불편함을 정리하면서

나는 더 나다워지고, 용감해질 거예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일이

있었나요?"



평소에자주들었던'너는왜그렇게예민해?'라는말을주제로잡았다.사실이말은듣는사

람입장에서는그렇게썩듣기좋은말은아니다.기분이상하고'내가진짜예민한가?'라는

물음으로자책을하게만든다.문장을보면'왜'와'그'의보부분이휘어져있는데,이말을듣

고기분이상한입모양을표현해보려고했다.그리고 듣는 사람에게는 날카로운 말이지만 이

렇게 남에게 아무렇지 않게 툭툭 미운 소리를 내뱉는 사람들은 악의 없이 한 말이라는 생각

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둥근 느낌으로 글자를 만들어봤다. 우리가살아가고있는현재는여러

가지혐오가난무하고있는시대다.평소에아무생각없이써오던단어도사실알고보면약

자혐오일수도있고,무심결에우리와다르다고차별과혐오의시선을보내기도한다.'혐오'

라는것이완전히없는사회란불가능하지만적어도차별의시선을거두고혐오가들어간발

언을적게한다면그래도우리사회가좀더좋은쪽으로흘러가지않을까?

살레시오여고 자라(이한울)



강아지파양이라는결정은정말가슴아픕니다.동물을물건취급하는사람들은파양이라는단

어조차가슴에없지요.국내의반려동물인구가늘어나며자연스레유기하는경우도잦다고합

니다.저는SNS를통해반려견을충동입양했다가반려견이변을먹었다는이유로파양을하겠

다고환불해달라는어떤한남자의영상을본적이있는데요.반려견을키우는저는그영상을

보고매우불쾌하다고느꼈습니다.저는반려견이떠나는상상을하는것만으로도슬프고,버려

진강아지가애달프게우는모습도차마볼수없을것같습니다.입양을 할 때는 자신이 끝까지 

케어해주고 책임을 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더 생각을 하고 입양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파양

없개 책임감있개' 라는 문장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강아지를의미하는'개'를강조하기

위해'게'를'개'로바꾸어문장을만들었습니다.

동아여고 리아(김가현)



막막함과더불어마음속혼란!'이제얼마남지않았는데마지막한문장을어떻게결정하지?'

고민하던도중에또한번머릿속에번개가쳤다!옛날에보았던애니메이션중'캐릭캐릭체인

지'에서"나의마음을unlock!"이라는말이떠오른것이었다.어떻게하면여운을남길만큼좋

은문장,디자인이될수있을까고민하다아이폰잠금화면인'밀어서잠금해제'를차용하기로

했다.이 시대에 살고 있는 열정 어린 사람들이 자신을 드러내지 못함이 너무나 안타깝다. 애니

메이션의 주인공처럼 언젠가 자신을 드러내 주변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

다. 그만큼 오가는 얘기가 많아지고 서로의 입장과 가치관들을 들을 수 있게 될 수 있을 거라 생

각하기 때문이다. 오늘은자신을살짝밀어마음속갇힌생각과말들을해보면어떨까?

광주동신고 초이(최성민)



지난7월초반,코로나로인하여실직당한한40대남성이고시원에서달걀18개를훔쳤다가

체포되어징역18개월을선고받았다.또수많은여성의인권을침해한유아포르노범죄자

손○○는가장어린나이의피해자가무려'생후6개월'밖에안된어린아이였음에도불구하

고징역18개월을선고받았다.절도죄와 유아 포르노 유포죄 모두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

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똑같이 징역 18개월이라는 처벌은 내린 것은 과연 정당한 것

일까? 또한 이번 일뿐만 하니라 성별과 나이, 재력의 차이로 처벌을 다르게 하는 것도 정당한 

것이었을까? 나는범죄형량에대한정당성과공평함이점점시간이갈수록엉망진창이되

어간다고보아'정당성은어디에?'라는문장을최종으로레터링하였다.

전남여고 움냐(조희주)



"저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사람이라 이런 비슷한 말을 듣게 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많은 상처를 받고 나는 왜 예민할까라

고 생각하며 자기 자신에게 불평불만을 쏟았던 것 같아요. 어쩌면 세상에 '내가 예민한데 뭐!'라고 던지는 것 같은 한마

디. 가슴에 확 와닿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유아 포르노 범죄를 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움냐가 올려준 형법에 관한 법률을 보니까 우리나라의 법

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드네요. 생계형 범죄자와 같은 형량이라는 점은 그 둘을 동일선상에서 두고 

판단을 내린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움냐가 고른 글자가 묵직하고 강하게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초이가 자라에게

자라가 움냐에게

〈야, 너는 왜 그렇게 예민해?〉

〈파양없개, 책임감있개〉

"글자들의 밑이나 'ㅇ'에 동물의 실루엣을 넣어 표현한 게 인상 깊었어요! 또 X자를 추가로 넣으면서 파양에 대한 인식개

선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저는 고양이를 키우는데 가끔씩 고양이 파양 글이라거나 유기묘 글이 올라오면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았어요. 리아의 레터링을 통해 파양되는 반려동물이 줄어들 수 있을 거 같아요!!"
움냐가 리아에게

"자신감 없는 친구에게 하고 싶은 말을 초이가 그대로 해주었네요. 제 친구는 이런 글을 보며 다짐을 하는 걸 좋아해요. 

그 친구에게 초이 글을 보여 줘야겠어요. 타이포도 또래 친구들이나 어린 친구들, 남녀노소 모두에게 와닿고 신기해서 찾

아볼 것 같아요!"
리아가 초이에게

〈당신을 잠금해제〉

〈정당성은 어디에〉



우리가 쌓아 올린 이야기 


